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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4,42 

 

우리는 주님께서 마리아 카니시 수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르실 줄은 알지 못한 채 이번 대림 기간 

동안 위의 말씀을 꾸준히 기도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제르다라고 불리던 아이는 스크라반야 가정의 

다섯째 자녀였다. 아버지는 중병을 앓다가 제르다가 태어난 지 아홉째 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되었다. 어머니는 용감하게 버텼고, 마리아 카니시 

수녀는 항상 큰 존경심을 담아 그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제르다는 가족 중 막내였으며 평생 유지한 강한 의지를 지녔다. 다섯 살 때 바우바흐에서 우리 

수녀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녔고,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쳤다. 이후 호엔스브로크에서 

우리 수녀들이 운영하는 가정경제학교에 진학했다. 

18세에 우리 수녀회에 입회한 후, 서원을 하고 벤로 병원에서 간호사로 수련을 마쳤다. 졸업 후에는 

웨셈 요양원과 벤로의 마리아 오실리아트릭스 요양원에서 잠시 근무했다. 이후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노인들을 돌보았다. 같은 부지 내에는 우리 수녀들이 운영하는 보육원도 있었다. 마리아 카니시 

수녀는 그곳에서 간호사로 정기적으로 근무해야 했다. 어느 날 프란스예라는 아기가 보육원으로 

들어와 수녀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수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온통 환해지곤 했다. 

프란스예가 부모에게 돌아갔을 때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1960년부터 1964년까지 로마에서 생활한 후, 1993년 다시 로마로 가서 빌라 마리아 레지나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고된 일 외에도 수녀는 로마와 바티칸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게 

되었다.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고 싶은데 안내실 소임이 예정되어 있으면, 마리아 안토니티스 

수녀에게 대신 소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참석할 수 있었다. 마리아 카니시 수녀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훌륭한 여행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꼭 가볼 만한 장소가 어딘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2004년 12월, 빌라 마리아 레지나가 매각된 후에는 모원으로 옮겨 9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기여했다. 특히 안내실을 보며 공동체를 위해 과일을 깎거나 견과류를 까는 동안에도 종종 전화와 

초인종을 담당하곤 했다. 또한 2006년 1월 모원에서 10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리아 힐데가라 

수녀를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도 함께했다. 마리아 카니시 수녀는 꽃과 동물을 사랑했으며, 정원에서 모원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2014년 1월 테글렌으로 돌아온 후에는 식당 관리를 맡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테글렌 공동체 부지에 살던 염소와 당나귀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말년에는 독서와 음악 

감상, 특히 클래식 음악을 즐겼다. 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었는데, 심장 문제로 고생하던 수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성당까지 가는 일도 몹시 힘들었고, 식당에 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다. 

12월 14일 주일 오후, 주님께서는 마리아 카니시 수녀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다. 이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